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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규리, 홍콩 여행 근황…이소룡 동상 앞에서 액션 욕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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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이종희 기자 = 가수 겸 배우 남규리가 나홀로 홍콩 여행을 떠난 근황을 전했다. 

1일 유튜브 채널 ‘남규리의 귤멍’에는 ‘Ep.32 남규리의 화양연화는 지금! 프로 유튜버로 거듭나는 중입니다’라는 제목의 영상

이 공개됐다.

영상에서 남규리는 과거 중국 드라마 촬영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치파오 대여점을 찾았다. 

남규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어울리는 치파오를 고르고, 우아한 업스타일 헤어를 완성한 뒤 포즈를 취했다. 

이어 페리를 타고 침사추이로 이동해 광고 촬영차 찾았던 옛 장소들을 다시 마주하며 추억에 잠겼다. 

스타의 거리에서는 전설적인 액션 스타 이소룡의 동상을 발견하고 그의 시그니처 포즈를 재현하며 “언젠가 꼭 액션 배우를 하

고 싶다”는 포부를 전했다.



혼자 떠나는 여행을 앞두고 가졌던 걱정과 달리 남규리는 “결국 오길 잘했다”며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

한편, 남규리는 유튜브 채널 ‘귤멍’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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